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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는 도예작가이다. 그녀는 국내 활동 이전에 유럽 등지에서 작품발표를 꾸준히 해왔고 
도자조각과 페인팅, 드로잉을 병행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작업세계를 구축해왔다. 그녀의 작품
은 내용과 형식, 기법 측면에서 다양한 서사를 가지지만 대체로 조형성에 큰 관심을 받곤 한
다. 그녀의 독특한 도자조각은 명료하게 파악할 수 없는 반추상의 형상에 덩어리감이 확연한 
점토로 빚어지고 고온에서 구워낸 깊은 발색과 두텁게 발라져 흘러내리는 동적인 반 유리질의 
유약은 생명력을 지닌 듯 신비함을 머금고 있다. 작품은 대개 식물과 인간이 결합되거나 반추
상의 머리 혹은 ‘흐르는 흐름 자체가 표정’인 얼굴의 모습이다.

암시적 모호함이 가득한 이 신비로운 형상에 눈길이 가는 것을 비평가 프레데릭 보데
(Frédéric Bodet)는 “흘러내리며, 방황하고, 변화 중인, 유령과 같은 존재가 [...] 우리 안에 
내재한 최초의 두려움을 깨우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한다. 좌대 위에 놓인 형상들은 마치 제
단에 올라간 성스러운 희생양처럼 고통과 폭력을 감내하고 승화된 존재로 다가온다. 인류가 
범한 원죄와 욕망을 대신해 엄벌을 받은 듯 그녀의 형상에는 잔혹한 아름다움과 고귀한 고통
이 서려 있다.

김명주의 작품에는 빛과 어둠, 의식과 무의식, 통제와 수용 등 서로 대립되는 관념이 모여 있
다. 작가는 고집스럽게 상반된 두 요소를 타협이나 변형 없이 순수하게 공존시킨다. 빛과 어
둠은 작품에 엿보이는 아름다운 고통, 죽음과 부활, 숭고와 같은 상호 대립적인 의미의 결합 
뿐 아니라 물리적 음영의 효과도 포괄한다. 작가는 작품 연출 단계에서 밝음과 어둠의 극적 
대비를 이용해 엄숙하고 경건한 효과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의식과 무의식은 작업과정을 압축
한 표현이다. 내면세계에 몰입하여 그린 반자동적 드로잉과 이를 형상화하는 조각 단계에서 
발휘되는 의식적 치밀함이 그것이다. 통제와 수용은 작가의 타협없는 강경함과 우연성을 수용
하는 도자의 관용적 성질의 만남이다. 도자는 소성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형상은 열기에 의해 수축하고 최종적인 색감은 가마 안의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모든 것을 
계획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도자예술의 매력이자 불편함이다. 작가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수용하면서도 엄격함을 유지하며 작품을 려러 차례 구워 자신의 의도에 가장 가
까운 작품을 창조한다. 일한 방식을 거쳐 창조된 작품은 이질적 요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경계
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강렬한 정동과 기이한 매혹을 전하게 된다.


